BR6256   대한민국의 경제를 보는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   19-01-26


세계 경제성장 연구원의 대표인 리차드 란 (Richard Rahn), 뉴욕 타임즈, 등의 대한민국의 경제현황에 대한 견해를 종합해서 여기에 소개합니다.


남한과 북한의 경제를 비교하는 것은 가장 극적인 비교입니다. 즉 남한이  번영하는 동안 북한은 매년 악화되는 빈곤에 허덕입니다. 남한도 완전한 경제체제를 향유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경제활동의 자유도를 측정한 등급에서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35위입니다. 하지만 북한에 비하면 훨씬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허락되었습니다.


1960년에는 남한과 북한이 똑 같이 빈곤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50여년이 지난 현재 남한은 개인당 평균 수입이 미화 상당 $38,000로 부유해졌습니다. 이는 북한의 20배입니다. 남한은 지금 스페인이나 이탤리보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남한은 개인당 소득에 있어서 1970년에 미국의 개인당 소득의 10%이었는데 지금은 70%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같은 인종이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같은 반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한이 자유경제를 추구하는 동안 북한은 사회주의를 채택했고 전제 통치를 지속했습니다.


북한 보다 20 배 이상 부유한 경제를 이룩한 한국이 좋지 않은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1963년부터 1990년까지는 한국이 연간 9%가 넘는 경제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경제성정률이 2.8%로 하락했습니다.  한국경제 하락의  원인은 불필요하고 생산 성을 낮추는 각종 규제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업 절차가 어려워졌고 수출입에 장애가 되는 정책과 해외 투자를 어렵개 한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세계가 부러월 할 경제성공을 거둔 한국이 자유무역과 정부의 확장을 늦추는 정책을 채택했더라면 더욱 빛나는 경제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문 재인 정권이 집권하자 비효율 적인 경제정책을 추구했습니다. “일 자리 대통령”을 자처하여 높은 지지율을 자아냈던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권이 추구했던 대 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떠나서 최저 임금을 11% 올렸고 근로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최근의 갤럼 여론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반수 이상이 소득 분배 보다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을 원한다고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의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출산률의 급락과 포퓰리즘에 입각한 무모한 복지혜택의 증가입니다. 이런 정책은 문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입니다. 1970년에 인구 1,000 명당 매년 295.1 명이 결혼한 인구였는데  2017년에는 이 숫자가 5.5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뉴욕 타임즈지도 문 대통령이 좌경적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경제는 더욱 악화일로를 달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2019년의 예산 책정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 가장 급격한 정부의 지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자유도는 세계 35위인데 모든 정황을 비춰볼 때 한국이 경제 자유도에 있어서 20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경제 대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끝    
